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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리튬 추출 중심지역 부상
국토해양부 포스코 300억원 지원 … 2014년까지 상용화기술 개발

강릉시 옥계지역이 미래 청정에너지 원료인 리튬 추출의 중심지역으로 떠오르고 있다.

강릉시와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해수 용존 리튬 추출연구로 국가 광물자원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업무협정 양해각서(MOU)를 6월21일 강릉시청에서 체결키로 했다.

지질자원연구원은 해수용존자원연구센터를 강릉시 옥계면에 설치함으로써 바닷물에 녹아있는 리튬 추출과

우라늄 등 기타 해수 용존자원을 연구하고, 강릉시는 연구를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국토해양부 150억원에 포스코 150억원 등 총 300억원의 연구비를 투입해 2014년까지 리튬의 상용화 연구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지질자원연구원은 리튬 흡착제 합성 및 조립기술과 흡.착 공정분야에, 포스코는 플랜트 설비 관련업무와 후

처리 공정 등에 각각 집중해 2014년까지 고순도 탄산리튬 30톤 이상을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할 방침이

다.

2015년 이후에는 생산능력이 2만-10만톤으로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 국내 수요를 충당함

은 물론 리튬 원료시장에서 연간 2억-10억달러의 수출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지질자원연구원과 포스코는 7월 초 옥계지역에 연구소를 설립하는 기공식을 열고 공사에 착수해 2010

년 중으로 연구소를 개설할 예정이다.

65명의 연구인력이 참여하게 되는 리튬 개발사업에는 지질자원연구원과 포스코를 비롯해 포항산업과학연구

원, 한국기초과학연구원, 포항공과대학교와 일본 교토대학교 등이 참여하게 된다.

옥계면은 적조현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수질조사 결과 각종 수치에서 1등급을 나타내 4계절 리튬을 추출할

수 있는 최적의 여건을 가진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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